
주 본향당 이야“ ”

구좌 행원리 큰당 남당 신- , -

상자 실 주큰굿보 자1. : /

2. 일 자 : 2017.06.26

행원리 큰당 본향당( )

이 춘 어르신이 이 본풀이를 행원마 개개인집에 굿 갔 는 다른 심 들

고 좀 틀 본당에 나 는 본당 신풀이를 니다 본당 신풀이를 니 그.

들었 거고 이 당 일이란 게 당맨 심 과 가족끼리, ,

가족끼리 당골들이 면 다가 가족들이 내리고 심 몸 맨 심

삼 지 면 는데 이 당 일에 이 춘 어르신 살 계실 는 번도,

습니다 고. ,

이 춘 돌 가시면 이 당 매게 건데 이 당 본풀이는 날 나주고 나주목.

사가 주도 부임해 들어 부인과 같이 이 게 좌 자리를 거 같에

요 는데 자나 상가지에 좌 니 그 자나 란 곳이 어 모르겠.

습니다 자나 상가지에 좌 니 그 자나 상가지가 이 게 진 거라.

.

지니 이 며 며 게 행원 청처니동산 우에 청처니 동‘ ’.

산 이 이 행원 마 에 이 게 보니 이 가 이 동 가 날 지 동 .

이 래가 좋 거 같다 해가지고 이 당신이 이 이 지 에 여 를 좌 했

습니다.

좌 해 상단골 단골 단골이 달그믐날 개 개탁 모든 걸 린다 달그.

믐날 개 개탁 행 림 해 날에 달그믐날도 맹질 리고나 당골들이‘ ’ ‘ ’ .

습니다 고 월 를날 신과 열 열리면 이틀 사 날 집에. ,

맹질 나면 돼지고 만 빼고 모든 거를 가지고 이 과 를 니다.

어른이고 이고 남자고 다 과 고 나주목사 나주 지 만드러 거 요. .

궁 부인 부인 부인님 월 보름날 다에 요 열 남당 가면.

남당 르 망과 사 같이 요 열 상 는 신 그리고 곳에는 이. .

여 에 같이 거는 장 이 장 이 만주천신소신 이 신 이거는 본 풀. ‘ ’

겠습니다 풀거라 여 같이 좌 했어요 좌 해 장 이 자손들이 이. .

니다.

이틀 월 보름날 그래 여 는 일 이틀날 니면 사 날 이틀. .



날 못 면 사 날 고 월보름날 고 그 다 월 열나 그것만 지, . . .

고 그 다 시 내가 답답 당골들이 이들이 가 리, ,

외국 갔 시험 보게 면 이 게 재산 사나 집 에 좀 좋 일 있 도.

고 집 에 우 이 있 도 는 당신.

행원리 남당

행원리 마 에 나주목사 나주 큰 본향 이쪽에는 다 다 어부 해, ,

들이 군인 간 들 지 질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시는 신인데 이 신, , ,

강원도여 어 철산이여 강원도 철산에 사님이 솟 났는데 당. ,

도 락이 고 도 락이 거라.

그래 어 좌 데가 없 니 주도 들어 게 조천 돌 돌.

에 들어 거 에 마 나 나 걸 며 는데 북 지폭낭 래,

니 었어.

었는데 사람소리가 우자우자우자 소리 낭 강 보니 진천지 감 진천지 감이,

일 살 이 도새 잡 놩 잔 는델 간거라 겐 도 궤 삶 에. .

삶 국 에 국 를 말 주니 사님이 이 마 에도 사 이 게 도,

새 삶 국 에 국 를 말 니껜 난 우리는 사님인 모르고,

했다 이거라.

그래 이 는 있 고단이 니 나 해 어가는 게 월 해 이 행

원 거라 이 보이는 게 청처니동산 가 각 보이는 가. ‘ ’ . .

가 청처니동산 인데 가 군가가 를 다리고 있는 거야 군가' ' .

가 를 다 는데 이 좌 했 분작 망 이 주도는 송키 송키‘ ’ ,

등이에 청처니동산에 마농 캐러 간거라 마농 캐러 가 보니 사님이.

이신거라게,

소승 이 니다.

난 어느 당에 사님이 이 있 겐 난 나는 강원도 어 철,

산인데 강원도 철산에 당도 락이 고 도 락이 언 주도 는 게 청

처니동산 여  게믄 나 같이 내 가게 내 것이 여 내.

거라.

여 이시난 고냥 마님 강 이 지 있었 일 다 얘 니 경허건‘ ’

데 라 나 같이 어 좌 허게 여 좌 해 있 니 자손들이 부는.

거라 그래 경 른 에 이 게 러보니 가 이라 조가 다 노릇노릇 익언 곡.

식이 고고리 고개 연 이시난 갑자 불러 거라.

겐 마 사람들 조 니 우뜬이 진이 어른 이 남 노소 모 나 회, , , ,

를 거라 회 를 난 어 강 복단 드리리 군가가 곧는 말이.

사님 이십 덴 겐 이 사님 우리 단 갑 짚어 이.



마 에 시 고 들었 난 그건 내가 불러 거라 게민 이거를 풀 풀, . .

러주마.

게난 고실틀엉 조 남태에 어돵 돌 에 엉 돌 월별 시월 보름날 집집마다 요

만큼 돌래떡 해 사님 권 다 권 다 시월 보름날, .

이 가 일날 날에는 집집마다 권 를 다 내놨 권 를 다 내면 그걸 갖다가. ,

일했는데 이 우리시 나니 그냥 자손들이 지어 여 일 지낸,

다.

그래 여 해 가 에들면 다니 소리 소리 들 면 어느‘ ’

당 어느 당 들었 나 가 돛단 를 이 게 가면 어 어 갔 나 상불, ,

불 불 가는 는 지 해연 남당지 남당 르 남당 망‘ ’ ‘ ’ ‘ ’ ‘

사 시 들 고냥 망 분작 망 이 신이 여 좌 했 다’ ‘ ’ ’ ’ .

그래 당 맨 심 이 날엔 심 들도 많 고 했는데 이 시 시 르면 행원

에는 이 춘 어르신이 이 당 맡 다가 나이가 들어 움직이질 못 니 걸어

야 돼 여 는 에만 시만 면 는데 나이 드신 어른이라. . 12 .

불편했 거 같 그래 여 에 있는 신 행원 해 들 고 논해 웃당 니,

다 웃당  라 핸 웃당에 일 했는데 그 역 인지 신. ,

인지 이 춘 어르신이 돌 가 고 이 당신 해 도 나 돌 가 고 그 굿 면,

신 원래 원상복귀 해놓자 그래 내가 이 원상복귀를 했습니다.


